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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부 뿌리 생육공간에 따른 생육 및 출수 반응 변화 구명

이현석1*, 이충근1, 황운하1, 정재혁1, 임연화1, 양서영1, 오명규1, 최경진1

1전북 완주군 이서면 혁신로 181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서론]

뿌리는 식물체를 고정 지지하고 양·수분을 흡수하며 물질의 저장, 분배, 일부 호르몬을 합성하는 등 식물체 발달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뿌리는 인접한 다른 개체의 뿌리와 상호인지에 따라서 근계발달이 조절되며, 이는 지하공간에서 단위면적당 뿌리

가 점유하는 면적을 변화시켜 양분흡수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지하부 생육 공간차이는 뿌리의 발달 뿐 아니라, 각 개체의 뿌리

와 지상부의 발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반응 등을 통해 결국 지상부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실험에서는 육묘 시 

뿌리생육 공간에 따른 생육초기 발달 및 출수반응 변화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1)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조생종 품종인 오대와 중만생종 품종인 새누리를 사용하였다. 파종은 각각 59400mL(wagner 

pot, 직파), 143mL(32공), 70mL(50공), 25mL(128공), 9mL(288공), 4mL(406공) 부피의 육묘용 트레이, 일반 모판(130g)에 

파종하여 육묘하였으며, 이후 이앙은 1/5000a 와그너 폿트를 이용하여 폿트당 3주씩 20일묘를 이앙하였으며, 시비는 질소 9 

kg을 기준으로 복합비료를 사용하였다. 일장 12시간 평균기온 24°C조건에서 출수기까지 생육하였다. (시험2) 중만생종 품종

인 새누리를 사용하여 59400mL(직파) wagner pot 및 143mL, 4mL 부피의 육묘용트레이에 파종한 뒤 14시간 30분 조건에서 

15일간 육묘하고 이앙한 뒤 3일 이후에 12시간으로 단일 처리를 하였다. 인공기상시설을 이용하여 온도 및 일장을 처리하였

으며. 출수의 확인은 각 품종 및 처리별 가장 빠른 출수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지하부 생육공간에 따른 이앙 전 20일간 육묘기간동안의 엽의 발달은 70mL 부피의 공간까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9mL 

이하의 처리구에서부터 발달이 저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지상부 및 뿌리의 건물중, 지상부/지하부(SR) Ratio 등

도 마찬가지로 9mL 이하의 생육공간에서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반면 초장의 경우에는 4mL 이하에서 조금씩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각 처리조건에서 육묘된 묘들을 이앙하여 출수기를 분석한 결과 직파처리 대비 엽의 발달의 차이를 

보였던 70mL 이상의 처리구에서는 약 1일 9mL 이하 처리구는 약 2 ~ 3일, 4mL, 육묘판에서는 약 4 ~ 5일가량 출수가 늦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초기의 생육발달 차이에 따른 출수 감광반응에 관련한 gene들의 발현양상을 분석한 결과, 

RFT1 등의 출수를 촉진하는 gene들이 직파 대비 4mL 육묘트레이에서 육묘되어 이앙된 개체에서 엽수발달 경향과 마찬가지

로 발현 패턴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감광반응이 증폭되는 Critical한 일장조건에서 감광반응을 시작할 때 각 개체

의 엽 발달정도에 따라서 출수를 감광하는 signal의 세기와 지속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지하부 

생육공간 차이에 따른 생육 발달의 차이의 원인구명을 위한 제한된 지하부 생육공간에서의 뿌리와 지상부의 발달을 조절하는 

기작에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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